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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과 문희는 교육 동영상 플랫폼 스타트업 A 를 공동으로 창업하였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경은을 

대표이사로 정하고, 문희는 사내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던 차에 문희는 게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희의 

제안에 경은도 동의해 회사 내에 새로 게임 개발 팀을 만들고, 문희가 게임 팀을 맡기로 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자, 경은과 문희는 게임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대표이사 경은이 게임 사업에 

관하여 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A 는 문희도 경은처럼 대표이사가 되어서 게임 팀 업무는 경은의 관여 없이 문희가 

결정하고, 경은은 동영상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병섭은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B 를 설립하였습니다. 처음 자신의 

퇴직금과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곧 경쟁사들이 늘어나고 각종 비용이 

늘어나면서 투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병섭은 주변 지인을 통하여 중견 유통업체 사장의 아들인 윤제를 소개받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혼자서 창업하는 것은 자신이 없었던 윤제는 스타트업 B 에 관심이 컸습니다. 윤제는 

단순히 엔젤로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타트업 B 를 인수하여 경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스타트업 B 를 혼자서 운영할 만한 경험이나 능력은 없었고, 병섭과 같이 경영하자니 

병섭이 자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윤제와 병섭은 윤제도 스타트업 B 의 대표이사가 되고, 앞으로 스타트업 B 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윤제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윤제가 스타트업 B 의 주식 30%를 비싼 가격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스타트업 C 는 대표이사가 1 명인입니다. 스타트업 C 는 SNS 를 통한 홍보 대행 스타트업 C 는 예전부터 

스타트업 A, B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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